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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 실리콘 공장에서 화재
공장 1324평방미터에 원료 제품 소실 … 추정 피해액 10억원

음성의 한 실리콘(Silicone)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.

6월17일 오전 11시17분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실리콘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324㎡의 공장과 실

리콘 원료 및 제품을 모두 태워 9억7000만원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냈다.

소방차 25대와 민간의용소방대 30여명을 포함해 총 115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3층짜리 조립식 공장건물이

붕괴되고 실리콘 제품과 원료가 불길에 녹아내리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.

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2시간40여분 후인 오후 2시 경 큰 불을 잡았으나 아직까지 불길이 남아있어 잔불

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화재 당시 직원 5-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공장 직원은 “공장에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119로 신고했다”고 말했으며, 경찰과

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18>


